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*  지은이│마루카와 데쓰시(丸川哲史)  1963년생. 2002년 히토쓰바시대학 대학원 언어사회연구과 박사과정 수료, 2007
년 박사학위(학술) 취득. 현재 메이지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수, 동 대학원 교양디자인연구과의 평화·환경과정 겸임. 전
공은 타이완문학 및 동아시아문화론. 저서로 『リ-ジョナリズム』(東京 : 岩波書店, 2002), 『冷戦文化論』(東京 : 双風舎, 
2005) 등이 있으며, 한국에서 각각 『리저널리즘』(백지운·윤여일 옮김, 그린비, 2008), 『냉전문화론』(장세진 옮김, 너머북
스, 2010)으로 번역·출판되었다. 최근 『다케우치 요시미 아시아와의 만남』(『竹内好 アジアとの出会い』, 東京 : 河出書房
新社, 2010), 『타이완 내셔널리즘』(『台湾ナショナリズム』, 東京 : 講談社, 2010), 『루쉰과 마오쩌둥』(『魯迅と毛沢東』, 東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1) 한편으로 대륙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미일 양국 정부에 항의할 수 있는 외교 루트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.
2) 이 의미에 관해서는 지금도 주의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. 이른바 센카쿠제도(조어대)에 관해, 미국은 일본의 영토라고 
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. 다만 일미안보조약의 문언을 볼 때 그 ‘실행지배’를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생각된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3) 중국어로는 ‘中国土地可以征服不可以断送’과 ‘中国人民可以殺戮不可以低頭’이 된다.
4) 이에 대항하여, 이시하라 신타로(石原慎太郎) 등 일본의 보수정치가나 그 영향 아래에 있는 민간단체는 일본 쪽에서 센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5) 이 ‘반공애국연맹’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역사적 연원을 살펴 보면, 현 타이완의 마잉주(馬英九) 총통 등이 미국 유학 중 
좌파의 중국내셔널리즘 단체에 대항하여 일으킨 그룹이 발전한 것이다.
6) 데모대의 현수막 가운데는 예컨대 타이완의 마잉주(馬英九) 총통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담은 슬로건도 있었다. 

























7) 그러나 일본 매스미디어에서는 이 당시 젊은이들의 ‘생존권’ 요구에 관한 부분의 분석이 거의 없이, 공산당 내부의 권력
투쟁을 반영한 것이라는 식의 종래와 같은 분석이 두드러졌다.
8) 이 제2차 천안문사건에 관한 총괄로서는, 왕후이(汪暉)의 『사상공간으로서의 현대중국』(村田雄二郎·小野寺史郎·砂山
幸雄 訳, 『思想空間としての現代中国』, 東京 : 岩波書店, 2006) 중의 논문 「1989년 사회운동과 중국의 “신자유주의”의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9) 또 이 대중시위활동과 더불어 역시 정부나 당 내부의 권력투쟁이 정치적 결정의 커다란 요소라는 견해도 반드시 틀린 분
석이라 할 수는 없다.
10) 潘維·瑪雅主 編, 『人民共和国六十年与中国模式』, 北京 : 三聯書店, 2010, 111~115쪽.


























11) 2008년 12월 9일, 중화인민공화국 작가 류샤오보 등 303명이 연명으로 인터넷에 발표한 선언문. 중국의 정치·사회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12) 『最後の審判を生き延びて』(劉暁波 著, 丸川哲史·鈴木将久·及川淳子 訳, 東京 : 岩波書店, 2011)에 실린 「解説」(丸川
哲史, 鈴木将久)을 참조할 것.
13) 덩샤오핑이 1992년 1월 18일~2월 21일에 걸쳐 우한(武漢), 상하이(上海) 등을 시찰한 후, 개혁 가속을 천명한 중요 담
화. 같은 해 10월, 제14회 공산당대회에서 ‘사회주의 시장경제’가 개혁의 목표로 선정되어, 생산수단의 공유제·완전고
용의 실현 등 전통적 사회주의 이념과 결별했다.—	옮긴이
























14) 『대두하는 중국의 대외관계』(『台頭中国の対外関係』, 中居良文 編著, 東京 : 御茶の水書房, 2009)에 실린 나카이(中居)
의 논문「대두하는 중국과 미국 — 경제발전을 위한 레토릭」(台頭中国とアメリカ—経済発展のためのレトリック)을 참
조. 이 논문에서 그는 제1차 걸프전쟁이 중국, 특히 인민해방에 미친 영향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. 이
에 따르면, 인민해방군은 실제적으로 타이완에 대한 ‘무력해방’이 불가능함을 깨달았다고 한다.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
렇기 때문에 더더욱 위협의 표현으로서 ‘미사일’ 개발이 중요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. 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16) 劉曉波, 「社会を変えて政権を変える」, 『観察』 2006. 2. 26(劉暁波, 『最後の審判を生き延びて』에 실림).
























17) 중국이 이미 신자유주의국가라는 의견은 David Harvey, “Neoliberalism ‘with Chinese Characteristics”, A Brief 
History of Neoliberalism, Oxford : Oxford University Press, 2005[최병두 옮김, 『신자유주의』, 한울, 2009]를 참조.
18) 예를 들면 저명한 칭화(淸華)대학의 학자 친후이(秦暉)는 『아주주간』(『亞洲週刊』, 2009. 3.)에 발표한 「중국은 더욱 민주
의 논의와 새로운 계몽을 필요로 한다」(中國更需要民主辯論與重新啟蒙)에서, 「08헌장」은 이전 바츨라프 하벨(Václav 
Havel) 등이 중심이 되어 서명운동을 전개했던 체코의 「77헌장」을 많이 모방한 것이지만, 당시 체코와는 전혀 다른 현
재의 중국에서 그같은 수법이 유효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다. 친후이는 현재의 중국에서는 ‘서명’을 요구하는 식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20) 왕후이(汪暉)의 「一九八九年の社会運動と中国の“新自由主義”の歴史的起源」를 참조.
 * 이 글의 원문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이은경(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)이 번역하였다.
